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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ODA 확대, 지구환경문제와 국제협력의 중요성,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따른 녹색 ODA의 확대와 이를 위한 녹색 ODA 개념정립 및 현황 파악에 대한 

필요성의 증가라는 배경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녹색 ODA

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녹색 ODA 정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를 개념적,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녹색 

ODA의 현 규모를 산정하고 향후 녹색 ODA 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ODA 구조와 규모에 대하여 파악하고 한국국

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과 같은 주요 원조기관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알

아보았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는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를 공여 기관별로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며 다소 녹색성장 정책에 편향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환경

부문 ODA의 등장 배경 및 발전에 대하여 소개하고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

요 원조기관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공여국의 환경부문 ODA 사업에 대하여 고찰하였

다. 해외의 원조기관 및 국가도 각각 다양한 기준의 환경부문 ODA를 제공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 개념 정의를 위하여 관련 개념들을 이

론적으로 검증하고 이를 토대로 녹색 ODA의 개념을 정립하였다.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근절을 이루기 위해 Rio+20에서 논의된 녹색경제를 개도국에 전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맥락을 같이하는 녹색 ODA의 개념 정립은 그 의의가 있다.       

연구결과 녹색 ODA의 녹색이란 근본적으로 지구환경의 생명지원체계를 온전하게 

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에 따라 녹색 ODA의 개념은 공공재

적인 성격을 지니면서도 생태-효율성이 높은 환경친화적인 국제개발협력으로 정의하

였다. 여기서 환경친화적인 또는 녹색적인 활동은 지구적/지방적 공공재를 확대하는 

활동과 생태적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을 지칭한다. 이렇게 볼 때 녹색 ODA는 다음 

3가지 범주를 포함한다. 첫째, 지역환경 개선이나 환경적 기초수요 공급을 위한 국제

개발협력 활동이다. 둘째, 인류의 생존기반이 되는 지구적인 공공재의 보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 활동이다. 셋째, 개발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제개발

협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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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생태-효율성의 개념 그리고 ODA로 창출되는 재화와 서비

스의 성격을 고려하여 녹색 ODA를 전통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 지구적 공공

재 보전을 위한 ODA,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 개발 ODA의 녹색화, 제

도개선 및 능력배양을 위한 ODA 등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파악하였다. 

우선, 전통적 환경문제의 개선 혹은 해결을 위한 ODA는 전통적인 지방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니는 환경문제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기초수요재(basic 

needs)적 성격을 지니는 환경재의 공급을 위한 ODA이다.

두 번째,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는 지구적 공공재적인 성격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이다. 첫째와 둘째 유형은 생태-효율성이 높으며 지구의 생명지원

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문제이자 기초수요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문제이다. 

세 번째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는 녹색 ODA의 개념 중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ODA이다. 개념적인 범주에서 보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는 ODA는 앞에서 논의한 환경 ODA 보다는 넓은 범위를 포

괄한다고 할 수 있다. 기후변화의 피해는 기후변화에 대한 역사적인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개도국의 빈곤층에 집중되고 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 등에 대비하는 개발협력사업도 녹색 ODA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네 번째 개발 ODA의 녹색화는 지속가능한 발전 ODA 중에서 친환경적인 활동을 

하는 ODA 사업이나 ODA의 녹색화(greening)를 실현하고자 하는 ODA이다. 그런데 

개발 ODA와 관련된 것은 그것이 비록 환경친화적 또는 기후친화적인 내용을 포함하

더라도 ODA 사업비 전액을 녹색 ODA로 인정하는 것은 합리적이 아니라고 보았다. 

엄격하게 평가하여 실제로 환경 또는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만큼 만을 

녹색 ODA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원은 그 내용에 대한 

엄정한 평가와 판정이후에 녹색 여부를 인정해야 하며 그 인정범위도 생태-효율성이

라는 관점에서 그 정도를 파악해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 번째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은 개도국의 정책결정자와 주민들의 제도와 능력

을 배양하여 환경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제도개선 및 능력 배양을 통해 생산되는 

재화는 분야와 상관없이 공공재적인 성격을 가지며 사업추진과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녹색 ODA에 포함시킬 수 있다. 앞에서 논의한 4가지 유형의 

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 및 능력 배양을 위한 ODA도 그 성격에 따라서 녹색 ODA

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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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ODA를 어느 범주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5가지 대안을 

통해 그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대안 1은 모든 범주를 녹색 ODA로 인정하자는 것

이다. 대안 2는 전통적 환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 ODA와 기후변화 대응 ODA는 모

두 녹색 ODA로 인정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만 녹

색 ODA로 인정한다. 대안 3은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

다. 대안 4는 전통적 환경문제와 지구환경문제 극복을 위한 ODA에 기후변화 적응 

부문은 전부 인정하되 기후변화 감축 부문은 일부만 인정한다. 대안 5는 전통적 환

경문제 및 지구환경문제와 관련한 ODA만을 녹색 ODA로 파악한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를 위한 5가지 대안들 중 대안 2를 선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한국의 녹

색 ODA를 파악하였다.      

 

녹색 ODA의 유형 해당 CRS 코드
녹색 ODA의 적용
(해당 사업비 기준)

1. 전통적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ODA

14015, 14020, 14021, 14022, 
14030, 14031, 14032, 14050,

100 %

2. 지구적 공공재 보전을
   위한 ODA

31220, 41020, 41030, 41040, 100 %

3. 기후변화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ODA

23030, 23065, 23066, 23067,
23068, 23069, 23070, 41050,
74010, 12250, 12262,

100 %

4. 개발 ODA의 녹색화

31120, 31130, 31140, 31192,
31320, 32120, 32220, 32261,
32262, 32263, 32264, 32265,
32266, 32267, 32268, 21020,
21030, 21040, 21050, 43030,
43040,

10%~50%
(정책마커로 2차 

분류)

5.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

1+2+3 관련
ODA

14010, 14081, 31210, 31281,
31282, 41010, 41081, 41082, 
23010, 23081, 23082,     

100 %

4 관련 ODA
31166, 31181, 31182, 31310,
31381, 31382, 32110, 32210,
32310, 21010,

정책마커로 평가된 
경우 100%

[표 1] 녹색 ODA의 유형에 해당하는 CRS 코드(대안 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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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2를 기준으로 한국의 녹색 ODA를 파악하는 방법으로는 [표 1]과 같이 CRS

코드와 정책마커를 이용하였다. 우선 앞에서 소개한 5가지 유형의 녹색 ODA에 해당

하는 CRS 코드로 해당 사업을 분류하였다. 그 후 생태적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업비의 일부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ODA의 경우 5가지 

정책마커(환경마커, 생물종다양성,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사막화 방지)를 2

차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 파악을 위한 기초 자료는 OECD DAC에서 제공하는 

한국의 2006~2010년까지의 양자간 ODA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

한 녹색 ODA의 분류를 위한 CRS 코드는 기존의 ODA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녹색 

ODA를 쉽게 분류하고 그 규모를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5가지 정책마커는 

사업비의 일부분만 인정할 수 있는 개발 ODA의 녹색화와 관련된 사업을 2차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용이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이같이 본 연구가 개발한 방법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녹색 ODA 규모를 산정해 보

니 [표 2]와 같이 2010년 기준으로 13.8%로 나타났다. 이는 2006년 6.5%의 두 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우리나라도 환경부문에 대한 원조가 꾸준히 증가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2010년 녹색 ODA 규모는 유형별, 지역별, 원조기관별 수원국의 

소득수준 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에 2010년 

전체 녹색 ODA의 79.19%의 금액을 지원하였다. 기관별로는 무상원조가 57.08%, 유

상원조가 38.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상원조 중 93.36%

를 KOICA에서 지원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국(LMICs)에 

47.08%, 최빈국(LDCs)에 36.28%를 지원하였다. 

우리 정부는 녹색 ODA를 2020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하였다. 녹색 ODA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및 지구 환경보전과 기후변화 대응 ODA의 규모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ODA의 녹색 주류화를 선언하고 개발 ODA의 녹색화에 보다 많은 노

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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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달러)

2006 2007 2008 2009 2010

전체 ODA(양자간)(A) 401.37 525.48 578.67 615.28 933.24

전통적 환경 ODA 16.92 24.43 44.50 43.93 54.45

지구적 공공재 보전 ODA 2.21 1.25 5.30 3.74 10.19

기후변화문제 대응 ODA 2.35 17.03 8.29 22.24 46.29

개발 ODA의 녹색화 0.06 0.49 0.10 0.16 2.84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 1
: 지역‧지구환경 보전 및 기후변화 관련

4.66 7.25 8.16 10.84 14.31

제도개선 및 능력배양 2  
: 개발 ODA의 녹색화 관련)

- 0.08 0.56 1.04 0.11

녹색 ODA(B) 26.21 50.54 66.91 81.95 128.75

녹색 ODA 비중(B/A) 6.5% 9.6% 11.5% 13.3% 13.8%

출처: OECD DAC CRS data_Korea(2006~2010)으로 재구성

[표 2] 2006~2010년 녹색 ODA 실적(대안2 적용)

본 연구에서는 녹색 ODA 정책 발전의 기본 방향으로는 ODA 정책의 녹색 주류화, 

수원국의 특성이 반영된 사업의 개발과 추진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정책의 성공

을 위한 고려요소로는 1년 소득 3,000달러 이하의 빈곤층 시장, 수원국 지역사회에 대

한 배려, 적정기술의 활용, 녹색 ODA 거버넌스 체계의 발전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녹색 ODA 추진과정상의 과제와 방향은 수원국의 지역공동체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

록 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녹색 ODA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

혁을 위한 대안으로 ODA의 녹색주류화, ODA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녹색 ODA에의 

민관협력(PPP) 모형의 활용기반 조성,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연계 등을 제시하였다.  


